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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광>론에서는 평양(平壤), 상해(上海), 미주(美洲)로 연결되는 

서북청년 문화운동의 지리적인 확장성을 서북발(發) 코스모폴리타니

즘의 변화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일군의 서북청년들이 보

여준 ‘탈-로컬’의 경향은 세계주의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동시에 서

북 지역을 구시대와 변별되는 신시대의 기원이 열린 곳으로 기억하

고, 서북 지역의 역사 속에서 문화운동의 동력과 자기 정체성을 환기

하는 태도 역시 유지된다. 서북인의 현실 인식 자체가, 이미 권력의 

억압과 교조화를 경계하는 변방인의 소외의식 속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서북인이 보여주는 세계주의란 서구지향적 경사라

기보다는 영토, 국경, 민족 등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동체에 참여한다

는 보편지향성(cosmopolitanism)에 가깝고, 1920년대는 그와 같은 

공동체 이상주의에 대한 낙관이 아직은 유효했던 시기이다. 요컨대, 

서북인의 집단적 특수성이란 변방인의 보편지향성과 공동체 이상주의

에의 열망으로 요약되며, 서북인의 문학사상사는 집단주의의 획일적 

폐쇄성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소외 집단에서 재차 도출된 공동체 이상

주의를 향한 희망과 환멸의 궤적을 따라 읽는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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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8세기 사족층 가사의 특징과 의의를 밝히는 것을 연구 목

적으로 삼았다. 18세기는 학문, 문학, 예술 등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서 이전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행기였다. 사족들은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가사를 통해서 ‘현재 있는 곳’의 의미를 해석하고, 

사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들은 전대 가사의 성

격을 계승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면서 수많은 가사를 창작했다. 

따라서 18세기 사족층 가사의 실상과 지향점을 살펴서, 그 작품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시가사적 위상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18세기 사족층이 창작한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단서로 하여 논의를 시작했다. 18세기에 

가사를 창작한 사족층은 어떤 부류인가, 그들이 가사를 통해서 구현

하고자 했던 대상은 무엇인가, 그들은 전대 가사작품을 어떤 방식으

로 수용했는가, 이 시기에 가사작품이 양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

인가, 18세기 사족층 가사는 시가사에 어떤 의의가 있는가. 

이와 같은 의문이 해소된다면, 18세기 사족층 가사의 특징과 의의

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논의를 전개했다.

우선 18세기에 가사를 창작한 사족층은 관료 경험이 있는 작가와 

관료 경험이 없는 작가로 분류할 수 있었다. 관료 출신 작가는 정치

적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된 부류, 부임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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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었다. 유배지에 있든, 부임지에 있든 이들은 임금이 있는 중앙 정

치무대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관료 경험이 없는 작가는 경·향의 분기

로 인해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부분 궁벽한 

향촌에서 일생을 살아가며 사족으로서 자의식을 품고 있는 인사들이

었다. 한편,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 소외된 기호지방 남인들, 숭유억불 

정책으로 핍박받던 불교계의 재가불자(在家佛者) 중에도 가사를 창작

한 인사가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8세기에 가사를 창작했던 사족층은 대부분 

소외의식을 겪어야 했던 인사들이었다. 소외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

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 있는 곳’에서 가사의 소재를 찾아 노

래함으로써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다. 예컨대, 유배지에 있는 

경우에는 절제된 감정으로 묵묵히 감내하는 것보다는 유배 경험을 구

체적으로 재현하여 비감을 고조시키면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면

적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부임지에서는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면서, 위정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한편, 향촌의 사족층 역시 일상적인 생활공간을 새롭게 인식하여 

사족으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일상에

서 행복감을 느끼고 가문의식을 지향했다. 또 비윤리적인 행위가 자

행되는 현실을 목격하고 윤리적 교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부조리한 현실의 모순에는 신랄한 비판의식을 드러내면서 사족으로서

의 존재감을 표출했다.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탐승을 한 경우에는 풍

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흥취를 노래하기도 했다. 

일상적 소재에 대한 관심은 특정 대상이나 사건으로도 확대되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 사랑하는 임, 가족의 경사, 국가적 행사의 동참 

등을 통해서 개인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가사작품이 창작되었다. 기호

지방 남인들과 재가불자는 천주교를 소개하고 불교 대중화를 위해, 

각각 경전을 언해하여 노래함으로써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현실을 구

원하고자 했다.

18세기 사족층은 ‘현재 있는 곳’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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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담론을 변화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유배 경험의 사실적인 재현

은 연군가사의 연가풍을 퇴조시켰다. 또한 산수의 승경을 탐승하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이 뚜렷해지고, 실제 풍경에 대한 고양된 흥취를 노

래한 작품들이 창작되면서, 환유(宦遊)와 탐승의 성격이 섞여 있던 

기행가사에서 순수한 탐승가사로 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상적 소재를 재발견하여 개인의 내면세계를 가사의 담론 영역으

로 끌어들인 작품들도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인

식은 현실비판이나 절대원리의 대안 모색이라는 담론으로 이어져 새

로운 시대를 예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18세기에 이와 같이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는 사족층 가사

작품이 양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18세기 가사의 

주된 작가층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소외된 채, 향촌이라는 일상적 생

활공간에서 자기존재를 확인하며 스스로 위안하기 위해 가사를 창작

한 사족들이라는 점과 가사의 문화적 성격이 상층으로서의 자기 존재

를 확인하고자 하는 표상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시기 가

사의 양적 증가는 작가층의 성격과 가사갈래의 향유 성격이 서로 맞

물리면서 생긴 현상으로 파악했다.

이와 같이 서론에 제기한 몇몇 문제들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18세기 사족층 가사의 특징과 의의를 밝히고자 했다. 18세기 사족층

이 창작한 가사는 전대 가사의 담론을 지속하면서도 변화를 이루고, 

또 새로운 담론을 개척하여 다음 시기를 예고했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18세기 사족층 가사는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교

량 역할을 충분히 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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